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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 不況의 특색  

93년 日本 산업계의 浮沈을 예견하는데 우선 경제 환경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첫째 일반

적인 경기는 回復局面에 있다는 것, 둘째 경기 회복을 主導하는 것은 公共投資와 民間 住宅

投資 부문이고, 설비 투자나 消費는 늦어지고 있다는 것, 셋째 円高는 계속된다는 사실이

다. 경기 회복 局面에 成長이 기대되는 산업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성장 추세에 있는 

산업이고, 또하나는 沈滯에서 벗어나 反動的으로 成長局面으로 돌아설 산업이다. 後者는 

'91∼'92년에 특히 沈滯가 심했던 산업으로, 그 특색을 보면 "거품의 붕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다.  

土地·株式 등의 資産 가격이 폭락했고, 그 거래마저도 둔화되었으며, 土地의 擔保가격이 

暴落함으로써 금융 기관에 不實債權을 안겨 주었다. 그 결과 銀行, 證券業, 保險, 不動産業

界가 큰 타격을 입었다.  

둘째로는 민간 설비 투자의 過大로 말리암아 스톡(stock)조성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생산 능

력의 과잉으로 運休와 減産을 피할 수 없는 업종으로서 더욱이 減價 상각의 압력으로 90‾92 

3년 간企業收益은 크게 악화하였는데 자동차, 종이 펄프, 石油化學, 工作기계 등의 제조업

종과 비제조업인 유통과 항공업에 이런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는 하이테크 산업의 不況을 들 수 있다. 세계적인 Downsizing의 경향과 大需要處인 금

융 기관의 設備投資 억제로 컴퓨터業界가 타격를 입었으며, 不況을 모르던 소프트웨어와 정

보 처리 서비스업도 低迷를 면치 못했다. 한편 컴퓨터를 비롯 VTR, 컬러 TV 등 家電의 수요 

不振은 반도체와 부품의 수요를 감축하여 Silicone 주기의 봉우리(盛需局面)에 해당했어야 

할 92년이 Silicone Cycle의 골짜기에 가까운 不振의 樣相을 나타냈다.  

넷째는 海外事業展開의 不振과 沈滯이다. 두 가지 理由가 생각되는데, 하나는 世界景氣가 

미국, 유럽을 필두로 동시에 不況이었다는 점, 또 하나는 거품 경제와 關聯되지만 자금 調

達이 쉬워서 충분한 시장 조사나 신중한 妥當性 검토도 없이 現地法人의 설립이나 M&A를 무

모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國際化나 多國籍化 등 시대의 요청과 경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海外 生産體制나 

流通체제 구축에 過速한 투자를 한점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 것은 어떤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현상이라기 보다 日本의 모든 産業과 企業이 그러한 경향을 가져 왔

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反動的 인 成長이 기대되는 業種  

沈滯의 늪에서 反動的으로 成長하는 局面 전환이 예상되며, 皮相的으로나 實質的으로 성장

이 기대되는 業種은 어떤 것이 될까.  

反騰이라는 現象만으로 論한다면 證券이라 하겠다. 日本 평균 주가가 14,000円으로 곤두박

질하고, 거래량도 한참 좋을 때의 5분의 1 이하로 떨어져, 賣上, 收益 모두가 최악의 상태

였으므로 反騰으로 2만 수천円까지는회복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去來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되어 업계의 영업과 收益率도 好況 때에는 못미치겠으나 好轉될 것으로 생각된다. N 證券을 

除外하고는 모두 赤字라는 최악의 상태는 벗어날 것이다. 한편 은행은 不實債權의 상각이라

페이지 1 / 14과학기술정책동향Vol.3 No.2(통권 제47호.1993.2)004

2006-05-17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3-M02-004.HTM



는 크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Stock면에서의 타격를 입고 있다. 반면 증권은 Flow면

에서의 타격으로 一過性 문제라는 관측도 있을 수 있다.  

造船은 92년에 受注, 建造 모두 好調를 보였지만 아직 成長業種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收

益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過去의 好況에 비해서는 큰 위축을 나타내고 있고, 이

미 設備, 人員 등을 여러 단계로 縮小하였다. 축소된 規模에서의 好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反動成長의 期待株는 컴퓨터와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산업이다. 지난 수년 大需要의 減

退와 Down-sizing의 여파로 苦戰이었지만 回生의 기운이 보인다 하겠다.  

다른 産業의 省力化, 合理化를 겨냥한 投資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Downsizing이 一段落

되고나면 PC와 Workstation의 需要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Pen 人力 컴퓨터를 위시한 새로

운 제품의 등장을 비롯하여 새로운 技術進步가 새로운 需要를 촉진할 보인다.  

半導體의 경우는, Silicone 需要 周期의 꼭대기와 어긋난 92년의 不振은 보기에 따라서는 

93년으로 그 需要가 順延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美國에서 시작된 PC의 염가 大賣出

(投賣)현상은 日本에도 波及될 것이고 PC의 出荷가 늘어날 것이며 半導體 需要에 좋은 영향

이 기대된다.  

하이테크 산업이 現在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즉 技術開發측이 市場의 Needs에 맞게 제품

을 만들어내지 않고 技術開發 위주로 製品化하는 習性을 벗어나 좀더 消費者와 市場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需要를 개척한다면 그 成長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하이테크 産業과 관련 해서 software 산업도 復調의 기운이 엿보인다. 92년은 金融界의 不

況으로 大型 system 개발의 수요가 적어 人員 정리 등의 도사림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softwar 산업은 근본적으로 成長 산업임에 틀림없고, 重點育成되어야 할 分野이다. 

장기적으로는 人力의 不足도 예측되는바, 관련 業界의 回生局面에 따라 이 業界도 成長을 

회복하리라 보여진다.  

美國에 PC등 個人用 첨단 제품의 普及이 日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目的에 따라 使用 方法

이 편리함과 software의 差에 起因한다. 미국에서 개발된 software의 日本語로 變換하여 使

用에 편리하도록 개발하거나 독자적으로 日本의 消費者에 맞게 손쉽고 便利하게 좋은 

system과 software를 개발하는 것은 時急하고 重要한 문제이며 하이테크 不況에서 脫出하는 

要諦이기도 하다.  

設備投資不振 더욱 擴大될 것  

'92년에 본격화한 設備의 stock 調整局面은 93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대기업의 回生은 더욱 

늦어질 것이다.  

GNP 기준 약 30%를 점하는 個人企業이나 中小企業은 金利의 動向에 민감해서 設備投資 경기

의 큰 波濤에 先行해서 回生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stock 調整뿐 만 아니라 資金供給

의 파이프가 금융 기관의 융자 기피로 가늘어졌기 때문에 金利가 낮은 수준에 있는데도 設

備投資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投資의 先導的 役割을 못하고 있다.  

93년 하반기에 가서는 金融界의 不安要因도 일단 정리될 것이고 政策的인 措置도 그 效力을 

나타낼 것으로 合理化와 省力化 投資를 주로 하여 산업계의 設備投資가 回復의 徵候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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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기준으로 91년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設備投資는 약 1년 반을 끌어 왔는바 

景氣의 回復이 지연되고 있고, 投資를 誘發할 工場 稼動 상황이나 企業의 收益動向이 순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電子業界나 自動車 등 加工·組立部門과 鐵鋼. 化學, 종이·펄프 등 素材部門 공히 減量과 

在庫調整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在庫調整이 끝나면 設備의 가동 상황도 나아가기 마련인데 

제품의 最終需要가 擴大할 것에 대한 確信과 展望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設備投資를 머뭇거

리게 하는 要因이다.  

企業收益도 經營局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고 決算도 當初보다 大幅下向調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多少라도 利益計上을 하기 위해서 경비 절감은 물로 計劃도 投資도 取消·保留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企業收益으로 볼 때 92년은 최악의 상태이고 93년의 上半期 經纓計劃은 비관적

이라 할 수 있어 자연 投資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10조 7,000억 엔의 政府綜合經濟對策은 公共事業의 擴大와 관련 資材의 需給을 好轉시키고 

그 업계의 活況을 유발할 것은 틀림없으나 이 자극책이 所得의 增大에 연결되어 耐久消費財

의 需要를 유발하기까지는 時差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영향력도 至大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

는다.  

設備投資의 回生이 늦어지리라는 判斷이 投資不振의 큰 要因이 되겠으나, 過去에 円高不況 

때는 製品業의 設備投資가 不振했던 반면 金融, 서비스, 流通業 등은 나름대로 活氣가 있어 

全般的인 投資不振의 한 部分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設備投資不

振은 金融, 증권 등이 거품 崩壞로 타격을 입었고, 리스, software도 不振을 면하지 못했으

며, 所得의 減少와 고용의 不安은 消費, 억제로 발전하여 百貨店, 슈퍼 등의 유통, 서비스

업에도 波及되었다.  

과거를 돌이며 보건대 거품 好況 때는 設備投資의 伸張이 두 자리 數를 나타내는 해가 3년

씩 계속 되었었다. 盛熱期에 들어가 있는 日本經濟가 그러한 과잉 投資를 調整하는데 다소 

時間의 景氣浮揚政策이 사태 수습의 미봉 對策이 될 財政政策 中心이 될 것인지 集中決定的 

投資方式이 될 것인지에 따라 그 效果는 크게 달라져 가리라 보여진다.  

其地 産業分野  

円高 상태는 企業收益의 改善에 효과를 나타낸다. 鐵鋼, 電力, 가스 등 輸入依存度가 높은 

素材型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耐久消費財의 輸入도 活性化될 것으로 輸入代行業의 好轉이 예상된다. 需要의 擴大라는 측

면에서는 海外旅行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경기 후퇴에 따른 경비 감축이나 家計의 긴축이 

지난 몇 해 눈에 띠었으나, 年間長期休暇制의 定着, 連續, 休日의 利用등 경기 上昇 기대감

과 증폭되어 海外旅行이 증가할 것이다.  

輸出산업에 대해서는 円高는 나쁘게 作用한다. Deflation 效果가 先行하게 되고, 자동차, 

電子, 정밀 기계 등 수출주도업계는 換差損을 입게 된다. 石油化學, 시멘트 등은 韓國, 臺

灣, 싱가폴 등 경제 상대와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다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꾸준한 成長을 지속하고 있는 敎育産業, Discount store 등은 의외로 건실한 편이어서 家計

行動의 一面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需要가 위축된 상태에서 빠른 回生이 기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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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는 않지만 빛이 비치는 部門을 잘 찾아내어 여기에 맞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한다면 成長分野를 찾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의 再編; 日本企業은  

「超國家企業」으로 變身  

大幅的인 整理, 徵收  

85년의 프라자 合意 이후 円高을 背景으로 급격하게 海外投資를 해 왔던 日本企業은 90년대

에 들어와서 世界經濟의 沈滯와 이에 따른 海外生産 基地 정비로 海外投資를 保留하는 경향

에 있다.  

事業部를 통채로 海外 이전하거나 硏究開發(R&D)거점을 海外에 신설하는 등 國際化 경향은 

深化되겠지만 美國과 유럽 地域의 域內統合化, 技術 마찰의 深化, 多發化, 環境保護論 高潮 

등 與件의 변화로 말미암아 內外企業의 多角的 제휴, 進出企業의 現地化 등 經營의 國際化

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過程에서 收益性나쁜 事業거점의 정리 내지는 철수

를 포함해서 제휴선을 포함한 大規模의 國際的 再編成이 展開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日本企業의 海外投資가 90년에 569억 달러, 91년에 416억 달러로 2년 연속 減少하고 있음은 

86년 이후 急速이 늘던 海外投資가 고개를 넘어서 下向局面에 있는 것을 말해준다. 地域別

로는 北美가 前年對比 30.8%, 유럽이 34.4%의 減少를 보였고, 北美, 유럽, 大洋州 등 先進

地域에의 海外投資가 總投資額에서 점하는 比率은 90년의 80.2%에서 75.7%로 低下했다. 반

면 東南亞로의 投資는 1.9포인트 增加해서 14.3%로 올라서 開途國地域으로의 投資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海外進出 事業部門의 改編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예컨대 乘用車販賣에서 Daihatsu는 

美國地域으로부터 92년 初에 철수, Nissan 자동차는 76년부터 지금까지 총 619억 달러를 投

資한 Australia 現在生産에서의 徵收를 결정했고, Hitachi가 美加州 안하임 工場의 폐쇄, 

Fujitsu는 美國 San Diego 半導體組立工場의 폐쇄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收益性 나쁜 部門의 整理라는 형태로 철수하고 있으나 電子部門의 경우

는 事業이 有利한 곳, 生産이 저렴한 곳으로의 移轉이라는 形態의 國際的인 工場 改編成의 

형태가 많다(Fujitsr San Diego 工場의 DRAM 生産을 Malaysia로, Hitachi의 안하임 Color 

TV 공장을 Mexico로)  

Dry한 多角的 제휴  

한편 제휴선과의 離合集散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ANUC은 GM과의 Robot 分野合作事業에서GM과 결별했고, 三菱 Material은 美 Texas州에 계획

했던 銅精鍊所의 建設을 환경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를 단념하고 Thai에 立地를 옮

겨 新規로 추진하는 등 재빠른 變更을 감행하고 있다.  

하이테크 分野에서 歐美企業과 多角的인 同盟,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눈에 

띠게 활발해졌다. 전략적인 제휴로 海外進出위 위험부담을 줄이고 技術分野에서 서로의 補

完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試圖로서 Toshiba가 multimedia 分野에서 취하고 있는 

戰略的 同盟이 그 典型이다. 91년에 美 Time Warner와 映像soft 分野에서 제휴하는 등 分野

別로 특수성을 살려 저명 企業들고 제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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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를 필두로 Toshiba, Matsushita. Hitachi, Sharp. NEC 등이 IBM. Apple과 공동 출자로 

Multimedia 技術 개발 회사를 만들어 참가하고 있는 등 우수한 Software를 가지는 美國系와 

Hard에 우수한 日本系가 제휴하여 개발과 市場개척에 도전하겠다는 構想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원래 國際的인 제휴가 활발했다. 그러나 Toshiba는 제휴의 個別成果를 

System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個別的인 제휴에 얽매이지 

않고 伸縮的으로 Dry한 제휴 관계를 다각적으로 전개해 가는 전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NEC는 프랑스의 컴퓨터 제조 회사에 자본 참여를 하고 있는 한편 美 AT&T나 IBM과도 제휴 

관계를 넓히고 있으며, Hitachi도 美 IBM과 PC에 관한 상호 제휴, Toshiba도 Intel과 半導

體技術의 CrossLicense를 맺고 있다.  

超國籍企業으로  

진출한 地域과의 共存을 내세우는 國際的 共生의 움직임이나 國內外事業活動을 밀접하게 연

계시키는 超國籍企業化로의 움직임이 더욱 深化될 전망이다.  

英 ICL을 買收한 Fujitsu는 「文化的 融合」을 내세워 R&D부터 生産, 販賣에 이르는 

Upstream으로부터 Downstream에 걸친 企業활동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國際的 Network 

經營」 시스템의 構築에 착수했다. 단순히 技術이나 製品, 資本의 流通만이 아니라 人事交

流, 企業文化交流등을 거쳐 名實相符한 超國籍企業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試圖이다.  

歐美地域에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한 企業은 分散된 據點의 成果를 서로 活用하여 現地와 日

本의 R&D를 融合하는 노력도 한창이다. 住友고무와 최근 市場에 내놓은 승용차용 高性能 타

이어 "performa"는 日本의 住友고무와 독일, 영국, 프랑스, 美國에 있는 Dunlop Group과의 

共同 개발품이다. Honda가 美國法人의 R&D 要員을 보강하여 現地의 部品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現地部品 조달률을 높임으로써 무역 마찰을 피할려는 노력, 美國內에서 개발 제도한 

自動車를 日本으로 輸入하는 등 超國籍企業化의 움직임은 모든 産業分野에 넓게 번저갈 展

望이다.  

日本企業이 買收되는 時代  

日本企業의 國際化가 진전되면서 日本企業은 그들이 商慣行과 系列에 집착하는 나머지 進出

現地에 融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對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經營의 透明化 노력과 進出한 社會의 論理를 존중하는 海外共生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네덜

란드에 진출한 Fuji Film BV는 '91년의 여론 조사에서 「유럽 會社中에서 일하고 싶은 會社 

100個」중 2위로 뽑힌바 있다. 경쟁 會社의 離職者를 적극 수용하고 地域에 공헌하는 활동

도 펴나갔으며 現地人을 經營幹部로 채용하는 등 現地化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다.  

Nomura 硏究所가 報告한바에 따르면 「共生의 戰略」이란 産業 측면에서 종래의 共有硏究開

發, 知的資産의 共存活動 등이 重要하다고 指摘되고 있다.  

또한 SONY의 워크맨과 같이 相對國의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제품이나 VTR과 같은 市場 誘發

型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제안이다.  

相互理解와 協力을 위해서는 言語가 통하는 것을 넘어서 文化와 慣習, 價値觀 등을 번역할 

수 있는 Concept-Interpreter의 양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國際社會에서는 日本人이 내세우는 誠意, 만이 아니고 歐美人의 實質, 客觀, 論理, 開放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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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들의 "Fairness"배우고 追求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主張되고 있는바 이러한 共生의 戰

略이 國際化를 指向하는 日本企業에 얼마만큼 體質化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후의 과제가 되

겠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 日本企業과 外國企業의 새로운 關係를 시사하는 것으로 "日本企業

이 買收되는 時代"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쓰여질 수 있다.  

株價가 低調하고 또 獨占禁止法의 强化등의 영향을 받아 월街에는 살만한(買收)日本企業의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고도 하고, 日本國內 企業에 대해서 大型買收 행위는 어렵다 하더라도 

不良資産化되는 外國據點에 대한 外國企業의 買收행위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近來"日本의 投資의 還鄕"이라는 記事로 海外投資로부터의 철수를 시사하는 報道가 있는가 

하면, 外國企業에 의한 日本企業의 買收라는 새로운 光景이 現實化하는 가운데 종래와는 다

른 局面의 國際化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  

「歐洲 大爆發」說  

"93년은 연초에서부터 歐洲를 무대로 자동차산업의 국제 재편극이 시작되어 세계각지로 번

져나갈 것입니다."이러한 '歐洲 大爆發論'을 예측하는 자동차산업 분석가들이 많다. 歐洲 

12개 국은 93년 1월 1일 역내의 관세 폐지를 주축으로 하여 사람이나 자본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歐洲공동체(EC)의 시장 통합을 발효하였다.  

EC 시장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92년 8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이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에 합의하였지만 이는 大歐洲의 위협을 의식한 행동임은 자명하다. 매크

로한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에 거대 경제 블록이 출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지만 마이크로한 입장에서 보면 거대 자유 경제권이 기업의 생존 경쟁을 

격화시켜 다이나믹한 자본 合同이나 合從連衡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기업 재편성의 

핵이 되는 것은 자동차산업이다.  

그렇다면 재편극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자동차산업 분석가들은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바

로 그 주역이 되리라고 예견한다. 피아트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歐洲시장에서의 쉐어를 다투

는 자동차 메이커이다. 그룹의 총수인 조반니 회장은 歐洲시장에 대한 외국 메이커의 공세

에 대해 격한 적의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아트는 歐洲 1300만 대 시장에서 15%전후의 시장점유율의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점

유율이 自國시장에만 편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91년 중반부터는 이탈리아 시장에

서의 점유율도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再編의 標的은 피아트  

피아트는 미국 빅 스리 중 크리아슬러와 미국에서의 판매 합병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제휴

를 모색했지만 91년末에 백지화되고 말았다. 93년에는 독일의 벤츠와 일본의 도요타와의 제

휴설이 나돌고 있다. 벤츠-피아트의 제휴 구상은 벤츠측으로 보면 고급차에 강한 베츠가 EC 

시장을 제압할 수 있는 대중차에서의 약점을 해소할 수 있고, 피아트도 벤츠와 같은 국제적 

브랜드의 고급차를 자신들의 진영에 더하면 나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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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요타와 피아트 兩社는 EC 위원회에 의한 日歐의 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회

합을 가져왔다. 도요타는 歐洲시장진출을 위하여 영국에서 승용차 현지 생산을 개시하였지

만 歐洲기업을 목표로한 매수 합병에 얼굴을 내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피아트를 표

적으로 제휴가 표면화되면 歐洲는 한순간에 戰國시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피아트와 경

합 관계에 있는 폭스바겐의 대응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BMW와의 合從連衡이나 

혹은 GM포드 등의 미국勢, 아니면 도요타에 대항하기 위해 日産자동차나 本田 등과의 제휴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영국의 로바 그룹에 자본 참가하고 있는 本田이 움직이면 日英獨

의 제휴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활발히 움직여온 三菱자동차와 벤츠의 제휴가 가속화되어 자동차를 

핵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개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제휴만에 머물

고 있는 프랑스의 르노와 스웨덴의 볼보의 관계도 合倂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歐洲의 자동차 시장은 큰 격변이 예상된다.  

93년은「三極 차등不況」으로  

현재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未會有의 新車 발매 부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

을 종합하여 보면 92년도 국내 판매 대수는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하여 91년에 이어 2년 연

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신차 발매의 회복은 빠르면 93년 봄, 늦어도 여름 이후

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歐洲로부터의 여파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의 예

상하지 못했던 제휴·합병이 진전될 수도 있다.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92년 초부터 시작된「三極同時불황」으로부터 「三極차등불황」으로 

변질하고 있다. 歐洲에서는 격차가 일단 선명하게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빅 스리의 회복이 

현저함에 비해 호조를 지속해온 일본세의 열세가 포면화되고 있다. 특히 구주의 폭발이 일

어날 것인가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반도체산업  

「산업의 쌀」도 문제 산적  

「산업의 쌀」로 불리우는 반도체가 풍작속의 빈곤으로 고민하고 있다. 기대보다 수요가 확

대되고 있는 반면 각사가 경쟁적으로 양산 능력을 증가시킨 결과 91년 이후 메모리를 필두

로 반도체 제품의 가격 하락 이 일어났다. 수요의 침체는 경기 정체에 더하여 반도체 기술

이 시장의 니드보다 앞서나간 미스맷치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市況 회복에는 

매크로 경제의 회복과 수급의 균형 개선, 신시장의 개척 등 여러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번 반도체 불황은 각 메이커가 함께 곤란을 겪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서 日立제작소 경

우를 들어 보자. 日立의 90년도 반도체 생산액은 5천 8백억 엔이고 91년도의 생산액은 당

초, 전년도비 10.3% 증가한 6천 4백억 엔이었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91년 

10월 중간 결산 발표시 6천억 엔으로 하방 수정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내 민생품 시장의 악

화가 더해져 최종적으로는 5천 6백언 엔으로 전년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끝났다.  

4메가는 필요없다.  

日立은 대표적인 반도체 메모리인 4메가 DRAM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생산 능력을 확충, 91년 말 시점에서는 월간 5백만 개의 양산 능력을 정비하

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은 4백만 개로 능력이 80% 정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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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은 이제까지 약 3년 기반으로 기억 용량이 4배씩 증가하여 왔다. 1메가 DRAM의 경우 86

년의 총수요는 4백만 개, 98년도에는 4천 3백만 개, 88년도에는 4억 7천만 개로 증가하여 

91년도에는 8억 2천 8백만 개에 달하였다. 1메가에서 선도의 자리를 지킨 東芝는 큰 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4메가에서는 日立뿐만 아니라 모든 메이커들을 양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1메가와 4메가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 1메가까지는 컴퓨터 메이커 등 반도체 사용

자의 요구를 따라 고집적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4메가에 와서는 1메가로 충분하다는 사용자

가 많이 있었다. 4메가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빗나간 신화  

DRAM의 거대 수요자인 美 PC 메이커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저하로 정보화 투

자가 억제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수요의 정체에 더하여 공급측의 문제도 있다.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반도체의 개발·제조는 어렵게 된다. 4메가 DRAM중에서도 PC 등에 사용되기 용

이한 多비트구성(정보의 출입구가 많은) 타입의 제품 투입이 지체되어 사용자의 욕구를 자

극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하나이다.  

각사는 일제히 생산 능력 증강에 주력하였지만 생산을 해도 판매가 부진한 현상을 보여 왔

다. 이렇게 되면 범용 DRAM의 가격도 저하하게 된다. 일반적인 4메가 DRAM의 가격은 91년 

초에는 3천 엔을 넘었지만 동년 후반에는 2천 엔으로 떨어졌다. 92년 봄 이후 美 시장 회복 

등 판매 수량은 증가하였지만 가격 저하로 이익은 정체 상태에 있다. 91년 후반 이후는 본

래 DRAM을 예정하고 있던 라인에서 다른 메모리 제품이나 ASIC을 생산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불황에는 반도체 시장의 성숙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반도체는 장난

감으로부터 음향·영상기기, 가전, 자동차, 컴퓨터, 통신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

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정체의 동향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세계반도체 시장 통계에 

의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은 92년에 전년비 6.8% 확대된 후 93년에는 13.4% 성장, 반도체 특

유의 경기 순환에서 피크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88년의 38.8%의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6.8% 성장하면 충분하다는 업계도 있으나 전후 높은 성장을 계속해 온 반도체 업계에 있어

서는 낭보라고 할 수는 없다. 설비 도입이나 첨단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점차 

확대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불황의 회복에는 먼저 공급 능력과 수요를 균형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91년도 후반 

이후 메이커에서는 증산 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수요는 완만하게 확대되어 수급의 균형은 개

선될 것으로 보인다. 93년 중에는 일부 제품의 공급이 주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PC 판매 

시장도 기대하기 어렵고 음향·영상기기도 히트 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다.  

고속 데이터 전송 메모리에 기대  

93년도에는 민생용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HDTV나 멀

티미디어 제품도 시장 개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는 영업력의 강화나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반도체 메이커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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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立은 반도체 설계 개발 센터 내에 「응용시스템개발부」를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컴퓨

터, 통신기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여 반도체를 판매할 때 응용 방법을 제안 가능하

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반도체만을 안다고 해서 비지니스에 연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끼전기 공업도 로직 LSI사업부에 「상품기획개발부」를 신설하여 ASIC 등을 사용하는 제

품의 기획을 하고 있다.  

市況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메모리 제품에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콘트롤러, ASIC 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日立 등 메모

리 비율이 30%를 넘는 메이커에서는 조기에 30% 이하로 비율을 저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ASIC 등은 범용 메모리와 달리 특정의 수요자를 상대로 한 커스텀 제품이고 따라서 이를 판

매하기 위해서는 自社의 반도체가 요구하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납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CAD 등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반도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원 체제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 메모리 분야에서는 반도체 응용 제품의 소형화·저전력화·고기능화 등에 부합하

는 제품의 개발이 급피치로 진행되고 있다. 워크스테이션 등의 고속의 시스템에는 고속의 

MPU가 탑재되어야 하지만 그 처리 속도에 메모리의 전송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거기에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메모리를 이용하면 하드의 성능이 올라가

고 사용자의 구입 의욕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싱크로나이즈 DRAM, 캐쉬 DRAM, 램버스 DRAM 등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메모리가 제창되고 있다. 93년 이후 이들의 상품화가 개시되고 이들의 목표가 적중

하면 메모리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금리 인하와 공공 투자 확대 등의 경기자극책이 실시되면 93년의 반도체 市況은 회복될 것

이다. 그러나 거품 붕괴의 후유증은 수년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없지 않아 반도체 업계

에 대한 예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격변하는 컴퓨터 업계  

멀티미디어에서의 기업 제휴 선풍  

세계의 컴퓨터 업계가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다. 오픈 시스템화(open system), 다운사이징

(downsizing: 소형 기종으로의 수요 구조 변화), 멀티미디어화(multimedia) 등과 같은 급속

한 기술 혁신이 컴퓨터 산업의 구조를 근저로부터 흔들어 놓고 있으며, 업계의 판도를 재현

하고 있다. 1984년 IBM의 에이커스 회장은 "오전에는 라이벌이었던 기업이 낮에는 고객으로 

되고 밤에는 합병 상대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 업계가 일렉트로닉스 업계와 미디어 업계를 이끌어 내어 기업 제휴의 선풍을 일으키

고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의 세계이다. 1991년 10월 컴퓨터 업계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기업 

제휴가 발표되었다. IBM과 애플컴퓨터가 제휴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양 기업은 멀티미디

어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행하는 카레이다와 객체 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합병 회

사를 설립하였다. 카레이다는 '스크립트-X'라는 데이터 형식의 개발과 아울러, 그 데이터 

형식을 채용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군으로서 카레이다 컨소시움

의 결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 컨소시움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일렉트로닉스 업체이다. 멀티미디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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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가전 기술의 융합이 필요로 되고 있는바, 일본의 일렉트로닉스 업

체의 소형화 기술과 제품 개발력이 기기 개발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

니, 히다찌, 마쓰시다, 도시바, 일본전기, 샤프, 후지쯔, 산요전기 등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곧 히다찌, 샤프, 후지쯔 등이 컨소시움에 참가할 전망이다.  

1993년 초에는 신제품 발매가…  

이 멀티미디어를 둘러싼 기업 제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업체는 애플컴퓨터이다. 애플은 소

니 및 미국의 반도체·통신기기 업체인 모토롤라와 차세대 멀티미디어 PC 공동 개발에서 제

휴하고 있다. 소니와 모토롤라는 애플의 관련 회사로서 멀티미디어 기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너럴 매직사에 자본 참여도 하였다.  

애플컴퓨터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라는 개인 지향의 정보 기기 분야의 선진적 

분야인 전자 수첩에서 샤프와 제휴하였다. 샤프가 지니고 있는 액정 기술과 소형화 기술, 

전자 수첩에서 축적한 다양한 기술 및 노하우와 애플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컴퓨터 기술을 

조합하여 기존의 PC와는 전혀 다른 제품을 93년 초에 발매할 계획이다.  

또 보다 가전에 가까운 개인 지향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개발·제조의 분야에서는 도시바와 

제휴하였다. 카레이다로부터 '스크립트-X'의 라이센스를 받아 CD-ROM을 탑재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있다. 도시바가 CD-ROM, 액정 디스플레이, LSI 부문의 개발을 담당하

고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다. 공동 개발한 제품은 93년 중반 선을 보일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분야에서의 제휴는 미일 연합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쓰시다 전기는 

무선 기능을 구비한 펜입력 방식의 휴대형 컴퓨터에서 미국의 AT&T와 제휴하고 있다. 일본

전기도 AT&T와 차세대형 휴대형 PC의 공동 개발에서 제휴하고 있다. 또 카시오 계산기는 미

국의 중견 컴퓨터업체인 탠디사와 소형의 새로운 정보기기의 개발·제조·판매에서 제휴하

였다. 멀티미디어 시장은 21세기 초에 약 200조 엔에서 450조 엔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한 미국, 일본, 유럽의 컴퓨터·일렉트로닉스 업체

들의 합종연행이 강화되고 있다.  

RISC  

컴퓨터 업계의 최근의 제휴의 특징은 A사와 B사가 특정 기술에서는 제휴하면서도 그외의 기

술 분야에서는 A사와 C사가 제휴하여 기업간의 제휴 관계가 다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다. 그 핵심에는 RISC(축소명령세트 컴퓨터)가 있다. RISC는 컴퓨터의 고성능화와 UNIX로 

대표되는 시스템 개방이라는 흐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핵심적 기술로서 그것을 채택하

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과 기업 수익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RISC는 대부분이 워

크스테이션의 중앙연산처리장치(CPU)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RISC를 탑재한 PC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 RISC를 중심으로 업계를 구분해 보면 6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1) 선마이크로시

스템즈의 'SPARC', (2) 밉스컴퓨터시스템즈가 설계한 'R-series', (3) 휴렛패커드의 'PA-

RISC', (4) IBM의 'POWER-PC', (5) 인텔의 'i860' (6) 모토롤라의 'M8800'을 채용한 그룹들

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워크스테이션과 PC의 중앙 연산 처리 장치로서 생존하는 그룹은 4개의 그룹으로 

좁혀지는 것 같다. 모토롤라의 'M8800'과 인텔의 'i860'은 탈락할 것이다. '88 오픈 컨소시

움'에는 'M8800'을 중심으로 하여 유니시스, 데이터 제네럴, 옴론, 산요전기 등이 참가하고 

있지만, 이미 산요전기가 밉스의 R-series의 핵심업체인 일본전기와 워크스테이션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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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88 오픈 컨소시움'에서 탈퇴한 상태이다. 이 컨소시움에는 

핵심적인 컴퓨터 제조업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모토롤라 자체가 IBM의 'POWER-PC' 진영의 

중앙연산처리장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M8800이 컴퓨터의 중앙연산처리장치로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니시스, 옴론, 데이터 제네럴이 어느 진영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i860'을 보급시키기 위해 결성하였던 'MASS860'은 핵심 업체인 IBM이 독자의 RISC 체제로 

이전하고 중요한 멤버인 이탈리아의 올리베티가 'R-series'의 기업 연합인 ACE에 참가하였

고 오키전기공업의 경우도 휴렛패커드의 'PA-RISC'를 보급시키기 위한 기업 연합인 'PRO'에 

참여하는 등 참여 기업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참여 기업이었던 미국의 아라이안트 

컴퓨터시스템즈도 업적 부진으로 회사갱신법을 신청해 놓고 있어 사실상 인텔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붕괴 상태에 있다.  

또 생존할 것으로 보여지는 'ACE'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유력 업체인 DEC사가 'R-

series'의 상위 제품으로 될 수 있는 'ALPHA'를 개발하여 독자의 그룹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92년초에 IBM은 프랑스의 BULL사에 자본 참가하여 애플컴퓨터와 함계 조

직하고 있는 'POWER-PC' 그룹에 참여하였다. 이 진영에 다음에는 누가 가담할 지가 관심사

이다.  

성장 분야는 컨소시움  

1993년 컴퓨터 업계의 세력도의 변화를 파악할 때 중요시 해야 할 것은 IBM의 기업 재구축

(restructuring)이다. IBM은 사업을 세분화하고 분사화하여 비대한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또 IBM이 94년을 목표로 하여 자회사군의 주식을 공개하여, 매각익에 의해 본

체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력을 높이려 한다는 시나리오가 미국 내에서 이야기되고 있

다. 93년에는 IBM의 독일 자회사인 독일 IBM의 조직을 본사 기능을 지닌 회사와 4개의 자회

사로 개편한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일본 IBM도 93년 1월 1일을 기해 1) 일본 IBM 본체와 중견 기업, 지방 기업, 2) 개인 사용

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자회사, 3)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의 3개의 그룹으로 

분할된다.  

미국의 IBM은 91년말의 조직 개혁으로 중앙 집권적인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14개의 사업

부가 각자의 자주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또한 91년과 92년에 걸쳐 프린

터 사업과 기억 장치 관련 사업 부문 등 주변 사업을 중심으로 분사화가 추진되어졌다. 미

국에서는 주변 사업뿐만 아니라 PC의 개발, 제조, 판매 부문을 본체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화한다는 보도도 있어, 빅블루(Big Blue)라고 불리워졌던 거대 조직의 해체의 경향이 

확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 컴퓨터 업체의 수뇌는 "금후의 컴퓨터 업계의 성장 분야는 컨소시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핵심 기술과 업계 표준의 획득, 사업 리스크의 경감을 위한 합

종연횡이 특히 활성화될 것이다.  

再編과 構造調整이 불가피한 重厚長大産業  

'93년은 生産·雇傭調整의 元年  

鐵鋼, 化學, 製紙, 精油, 造船 등의 중후장대산업에 있어 '93년은 매우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素材산업의 대표격인 철강 및 화학산업은 過剩 설비 투자가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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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근본적인 사업 구조 조정과 업계 재편의 바람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

다.  

중후장대산업도 '87년부터 '90년까지의 호경기의 덕을 본 분야이다. 內需의 확대, 주식 시

장의 活況, 地價의 상승 등에 힘입은 주문의 쇄도로 기업은 설비 투자에 열을 올렸었다. 문

제는 自動車나 家電 등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先導(leading) 산업에 비해 설비 투자의 시기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기업 경영상의 餘波도 한 박자씩 늦어지는데 있다.  

日本長期信用銀行이 '92년 8월 말에 발표한 '92및 '93년의 설비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철강은 '92년도에 전년대비 9.2%의 伸張을 보인데 반해 '93년에는 무려 22.5%의 감소세로 

反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잇다. 조선·중기계 부문도 '92년의 28.3% 증가에서 '93에는 13.7%

의 감소라는 急轉直下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산업은 17.9%의 감소에서 9.3%

의 감소로 그 폭은 줄지만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된다. '92년 봄부터 원유 처리 시설의 폐

쇄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自由化가 진전되어온 精油산업도 '92년의 21.3% 증가에서 '93

년에는 0.4% 증가로 그 증가세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동차, 전기, 반도체 등의 분야는 이미 '91년도에 설비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여 

'92년도에는 설비 조정과 함께 인원 감축 등의 고용 조정도 추진함으로써 발 빠르게 불경기

에 대비해 왔었다.  

素材산업을 중심으로한 중후장대산업의 경기가 자동차나 전기산업보다 좋을 이유는 없다. 

다만 산업의 특성상 巨視景氣의 여파가 좀 늦게 찾아올 뿐이다. 加工산업에 비해 소재산업

은 1, 2년 늦게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 통례인 것이다. 따라서 '93년에 급격한 경기 회복

이 없는 한 가공산업의 뒤를 이어 소재산업에 있어서도 생산·고용의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減産 움직임은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현재의 불황 하에서는 거품 경제의 異常수요에 맞추

어 증설된 설비는 그 稼動率을 억제하거나 아예 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新規投資

는 말할 나위도 없다.  

冷延공정보다 더 차가운 불황  

철강업계는 '91년 업계 전체로 보아 1조 엔이 넘는 설비 투자를 한 바 있다. 실로 9년만에 

1조 엔대를 넘어선 것이다. 내수 확대에 따른 건설 러시와 자동차 업계의 증산 바람뿐 아니

라 表面處理鋼板과 같은 高附加價値化에의 투자,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自動化, 情報

化, 복리 후생 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이유로 해서 투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92년에 접어들면서 자동차나 전기 등 주요 철강수요산업(user)의 최종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 여파가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92년 상반기의 粗鋼실적은 4,850만 톤으로 이

는 전년 대비 14.1%의 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한 해를 통털어서도, 일본 철강연맹은 1

억 300만 톤의 당초 예측을 9천 7,8백만 톤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각사로서도 자동차, 

전기등의 수요층의 과잉 재고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신일본제철 등의 대기업들은 「예전의 엔高不況에 못지않는, 오히려 그 이상의 불황」이라

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철강 각사의 '92년도 설비 투자는 이미 건설 중인 설비의 마무리, 장기 계획에 의한 진행 

사업, 수송·物流 관련 투자 등 중단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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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3년의 조강 생산이 1억 톤을 조금 넘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생산 수준을 凍結시키려는 대

기업들도 있으나 실제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인 

이상 근본적인 구조 조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化學산업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초 원료인 에틸렌의 생산량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

면 그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화학업계가 구조적 불황에 들어가기 직전인 '79년의 

생산량은 그때까지의 최고 수준인 478만 톤을 기록하였었다. 그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를 보이다가 거품 경제로 진입한 '88년에 또다시 506만 톤의 신기록을 작성하였다. 그후 

'89년의 560만 톤, '90년의 581만 톤 등 연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마침내 '91년에는 史上 

처음으로 600만 톤대를 돌파하여 614만 톤의 기록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化學業界도 본격적인 減産에 돌입  

화학업체들은 특정산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産構法) 하에서 '83년 이후 지속적으로 에틸렌

의 과잉 설비를 정리해 왔었다. 그러나 '87년 에틸렌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설비 능력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였고 한편으로 거품 경제의 바람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 그 결과, '86년과 비교하여 '91년 중반에는 무려 181만 톤의 생산 능력이 늘어나 

있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유휴 설비의 재가동, 불량 설비의 개선 등에 의한 증가도 있으

나 수요 확대를 기대한 三蒙油化, 丸善석유화학, 東소 등의 공장 신설도 큰 비중을 차지하

였다.  

그러나 '91년 후반부터 수요(user)업계의 불황과 더불어 에틸렌과 汎用樹脂를 중심한 內需

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中國이 합성 수지를 대규모로 구매해 줌으로써 수출 물량

이 操業度의 유지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92년에 접어들면서 개인소비의 감소가 장기화

되고 家電, 自動車 그리고 住宅의 3대 수요 분야의 산업 수요도 부진하자 화학 각사는 樹脂

의 價格을 인상하려는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그 진행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수요 부진과 시

황 회복을 이유로 에틸렌과 수지의 減産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생산량은, 

호황이었다는 전년도 同期보다 오히려 1%를 상회함으로써 「不況속의 增産」이라는 아이러

니를 나타내었다.  

문제는 지난 4년 간의 거품 경제 하에서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전략에 치중함으로써 화학 

제품의 價格體制가 무너져 버렸다는 데 있다. 증설된 설비의 완전 가동이 수익성의 전제가 

되는 체질, 즉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설비의 완전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物

流나 維持費 등 固定費用의 상승을 흡수할 수 없는 체질로 변해버린 것이다.  

'93년의 또 다른 불안 요소는 그나마 수요을 떠받치던 수출 물량의 감소이다. 중국의 구매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韓國제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을 수출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다. 내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감산의 허황된 구호만으로는 적

자를 면치 못할지 모른다.  

이제 본격적인 감산이 필요한 시기에 서 있다. 三蒙油化, 丸善石化 등의 에틸렌 설비 신설

계획도 완공을 연기하거나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 조정은 多角化보다는 本業重視의 방향으로  

거품의 붕괴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는 중후장대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을 誘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오일쇼크 직후나 엔고 불황기 등에 나타난 것 같은 多角化路線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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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당시와 같은, 脫本業전략을 根幹으로 輕薄短小형 사업이나 하이

테크 분야에의 낙하산식 진출과는 相反된 방향인 것이다.  

그러한 경향의 조짐은 '92년에 이미 나타났었다. NKK가 21세기를 겨냥한 경영계획으로 작성

한 이른바 「New Future Vision」중에는 본업 이외의 신규 사업은 가능한한 배제한다는 내

용이 들어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8년에 작성한 계획의 개정판인 바, 당시에는 2000년의 

일본의 조강 생산량을 8,500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번에는 1억 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

고, 同社의 총매출액 가운데 철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번의 8,000억 엔, 50%로부터 

1조 엔, 53%로 늘려잡고 있다. 이에 반해 住友金屬은 electronics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同그룹의 반도체 웨이퍼의 제조·판매를 총괄하는 

大阪티타늄社가 그룹 내 관련 기업인 九州전자금속을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형식으로 합병하

여 그룹의 경박단소 전략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新日鐵도 PC 판매 등의 

정보 통신 분야의 몇몇 사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3년에는 철강을 軸으로 非鐵金屬, 화학 등을 합친 綜合素材기업을 지향함으로써 본업에만 

전념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엔고 불황시에 「철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 하에 전

자, 신소재 등의 이른바 成長分野에 손을 댔던 다각화 노선이 이제 완전히 終焉을 고한 것

이다.  

본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주로 하고 그 밖의 사업은 採算性이 있는 분야만 유지한다는 사

업 조정 전략은, 그렇지 않고서는 거품경제시대에 잔뜩 늘려놓은 설비가 한낱 고철더미가 

되어 그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금융 비용 등의 투자 부담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뜻에서 불가

피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화학의 경우는 한층 더 심각하여 각사의 사업 조정뿐 아니라 나아가 업계 전체의 재편 움직

임이 일고 있다.  

이른바 「高爐 5社」의 寡占的 체제인 철강과는 달리 자체의 에틸렌 센터를 보유한 기업만

도 일본 내에 12개사에 이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과당 경쟁이 日常化되어 있다. 더구나 본

격적인 국제화시대가 열리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설비 투자의 

부담, 시장 수요의 감소, 감산 등의 짐이 더해진다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歐美의 종합화학기업들과 비교하여 일본 기업들의 사업 규모는 훨씬 작은 형편이다. 

미국 Du Pont의 '91년 매출이 380억 달러, 독일의 BASF, HOECHST 그리고 BAYER의 매출이 

260∼290억 달러 정도였다. 영국 ICI의 매출도 230억 달러를 넘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최대 기업인 三蒙化成과 住友化學 매출은 겨우 5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5배에서 8배까

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간 合倂의 필요성이 구체화되고 

이는 業界의 再編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92년에도 三井石化-三井東壓化學간의 

합병 얘기가 나왔었지만 '93년에는 그러한 대규모 合倂이나 提携가 잇달을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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